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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nd awar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depend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Methods: A total of 238 mothers (98 employed, 130 unemployed) whose children were attending 
early childhood institutes participated in a survey measuring three variables.        
Results and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war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regardless of employment status. Second, comparing employed 
mothers with unemployed mothers, a common variable affecting life satisfaction was social 
competence, a sub-variable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Further, self-system competence, a 
sub-factor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for employed mothers, 
and sharing core values, a sub-variable of awaren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for unemploy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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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 개인이 자신의 삶

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유능함, 자긍심, 보람, 삶의 의

미 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고조되면서(Cha, 2001)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심리적 특성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수준과 

비교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 가를 인지

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므로(Andrews & Wi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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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G. H. Kim, 2011)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 대

한 국외의 연구들은 학생집단, 노인집단, 건강문제를 가진 사

람들,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왔다(Erdogan, 

Bauer, Truxillo, & Mansfield, 2012).  국내에서도 노인집단(K.-S. 

Kim & Yu, 2012; K.-N. Park, 2004), 신체 · 정신건강문제를 가

진 사람들(H. Kim & Lee, 2014; Yun & Shin, 2015), 대학생(Cha, 

2001; Jung & Hong, 2012), 청소년(N.-J. Kim & Lim, 2012; Suk 

& Ku, 2015)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유아교사( Jang, 2016; H. K. Jeon, 2016; Jang, 2016; Kwon, 2012; 

S.-B. Lee & Won, 2013)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B.-S. Cho 

& Choi, 2013; Y. J. Cho, Han, & Kim, 2012; G.-H. Kim & Lee, 

2011; J. I. Lee & Soe, 2016) 등으로 연구 대상이 더 다양화되었

고 관련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증

가 추세는 최근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유아

기 자녀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E. A. 

Choi, 2015; M. S. Kim & Han, 2006)라는 인식으로 인해 어

머니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확산

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

감은 양육행동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양육스트레스(S.-J. Lee, 

2005), 양육효능감(Chung, Kim, & Ha, 2012; Chung & Kyun, 

2014; Luster & Kain, 1987), 부모역할만족도(Guidubaldi & 

Cleminshaw, 1989; H. S. Kim, 2003)와 관련성이 있다. 또한 삶

의 만족도가 낮은 어머니는 무능감, 무력감, 좌절,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는데(Jo, Na, & Hong, 2015; G.-

H. Kim & Lee, 2011),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양육행동

으로 귀결되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거부적 양육행동을 많

이 한다(J. Y. Kim & Min, 2010). 그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

기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다각적인 상호

작용에서 보다 민감하고 반응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정서로 상

호작용하며(Biddulph, 2005; M.-J. Kim & Kim, 2010; S.-Y. Park, 

Park, & Cheah, 2007)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J. Y. Kim & Min, 2010). 따라서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어머니 자신의 정서심리적 건강성뿐 아니라 자녀양육 실제를 

달라지게 한다.

이처럼 자신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의 

내,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 요인의 하나로 먼저 부

모 역량을 들 수 있다. 초기 부모기에 속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발달 특징에 따른 양육자로서의 역할의 어려

움(B.-N. Lee & Eom, 2008)과 어린 아동의 부모들이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과 관련이 있는 점

(Hoffenar, Balen, & Hermanns, 2010; J. O. Lee, 2008)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충분한 부모 역량을 가지고 자녀를 적절히 양육

하게 되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그동안 핵심적인 부모 역량 또는 어머니 역량으로 널리 개

념화되어온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양육 역량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자

기체계역량과 한 사회인으로 잘 기능하며 적응적으로 살아가

는 능력인 사회적 역량까지를 포함하는 “부모 참 역량(Chung 

& Choi, 2013)”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 Kyun, 2014). 이러한 부모 

역량과 삶 만족도 간의 관련성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

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에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들은 대체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비슷한 

연령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및 보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역량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에는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 요인도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그 중 자녀가 소속된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관심

과 부모참여 의지의 바탕이 되는 유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

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공동체는 교육현장과 관련

된 모든 주체가 기관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 

협력, 배려와 존중을 근간으로 한 진정한 만남과 동반자 인식

에 더해 상호 돌봄과 배움을 이루는 공동체로 정의된 바 있다

(Chung, Cha, & Park, 2016). 이에 자녀가 재원 중인 기관을 유

아교육공동체로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어머니는 자신을 기

관 운영과 유아교육의 주체로 여기고 기관구성원과 높은 동

반자 의식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관심

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H. Kim, Kim, Hong, Im

과 Chung (2007)에 의하면 실제로 공동체적 부모참여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고 자녀의 특성 및 발달

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되었고 자

아성취감을 획득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

체 의식은 주로 조직 또는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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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생활과 관련하여 공동체 

의식이 높은 교사는 낮은 교사보다 높은 역할수행 수준을 보

였고, 공동체 의식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상관

이 있으며(W. Y. Lee & Song, 2005; McGinty, Justice, & Rimm-

Kaufman, 2008), 또한 삶의 만족도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Yuh, 2016). 이러한 교사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

머니의 경우에도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공동체로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 때 보다 적극적인 부모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자녀교육과 발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W.-K. Jeon, 2010; 

Lim, 2010; Prior & Gerard, 2007) 부모-교사관계를 개선시키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Keyser, 2006; 

E.-H. Kim et al., 2007; W.-Y. Park, 2002) 등, 개인의 삶에 더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가 어머니의 

직업 유무이다. 개인은 일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자기실현을 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게 된다(Kwon & Kim, 2011). 직업은 일 또는 

노동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  직업의 목적 측면에서 본 생계유지, 자기실현 및 사회봉사

와 참여라는 직업의 3요소가 개인에게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경

우는 드물지만 유기적인 통일을 이룬다(K. S. Kim, 1995). 좁

은 의미로 직업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일상적인 

흐름으로 개념화된다(Luster & Okagaki, 1993/1996). 선행연구

들은 비록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지만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자신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어머니 개인의 행복, 부모역할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Chin, 2003; Coverman, 

1989; G. H. Kim, 2011; J. H. Kim & Moon, 2006)와 그와 상반

되는 결과(J. W. Choi, 2000; S. R. Kim, 2001)가 있다. 이와 같

은 차이는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돌봄 양육에 요구되는 시간

이 나이든 자녀의 경우보다 더 많기(E. J. Park & Lee, 2013) 때

문에 취업으로 인한 양육시간의 절대적 부족은 양육 부담감

을 갖게 하거나(Yang & Shin, 2011), 취업 자체가 어머니의 심

리적, 사회적 경험, 태도와 인식 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직업은 가족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자신이 사회와 연결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Chin, 2003), 자신이 원

하는 일을 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도 행복과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Ryu & Rie, 2010). 이에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어

머니의 직업 유무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특성과 연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Bronfenbrenner & 

Crouter, 1982). 즉, 어머니의 직장생활로 인한 다양한 인간관

계와 직무 관련 경험은 비취업모에게는 덜 요구되거나 요구되

지 않는 어떤 능력, 태도 및 가치관이 길러질 수 있는 환경 조

건이 된다.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양육에 대한 

취업모의 심리적 부담감은 양육 역량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배려, 직무 관

련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경

험은 유아교사와의 관계나 기관의 조직문화 이해 등의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을 공

동체로 인식하는 정도에도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다르게 작용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도 다

르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되 직업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

내고 있는 어머니의 기관 경험과 연결하여 삶의 만족감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만

족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상황과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의 강조 경향에 

따라(S. H. Lee et al., 2010) 어머니의 직업 유무 관련 부모교육

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

아교육기관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아동학대 사

건이나 CCTV 설치가 사회적, 교육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

점에 교육공동체로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안도 얻을 수 있는 점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유아교육공동체 인

식,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직업 유무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유아교육공동체 인

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직업 유무별로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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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에 소재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과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총 4개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8명이었다. 참여 어머니들의 직업 유무는 직업

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98명(40.3%),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

은 어머니가 130명(53.5%)이었으며, 연령은 36–40세가 119명

(49.0%)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06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한 어머니들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uh와 Koo (2011)가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

Being [COMOSWB]) 중 자신의 개인적 측면 및 대인관계(예: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와 소속집단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에 관한 3문항을 선별하

여 사용하였다. 본 문항들은 전혀(1점)에서 매우 많이(7점)까

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다.  

부모 참 역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단

축형 부모 참 역량 척도(Chung, Cha, & Park, 2016)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부모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양육적, 개인 내적,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의 자기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척도는 양육 역량(9요소, 27문항), 자기체계 역량(5요소, 15문

항) 및 사회적 역량(4요소, 12문항) 등 총 18요소,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양육 역량요인은 “아이의 연령에 맞는 학습방법

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체계 요인은 

“외부의 요구나 힘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방

법을 알고 있다.”, 사회적 역량요인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

람과 협력하며 살고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6점)로 평정하여 

하위요소별 평균점수를 구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참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및 하위요인에 대

한 신뢰도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어머니가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공동체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Chung, Kyun과 Park (2015)이 개발한 유아교육공

동체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반자적 의식과 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Frequency 

n %
Job status

Unemployed 130  53.5
Employed  98  40.3
No answer  15   6.2

Age (Years)
25-30   9   3.7
31-35  62  25.5
36-40 119  49.0
41-45  48  19.8
46 above   3   1.2
No answer   2   0.8

Education level
Middle-school graduated   1   0.4
High-school graduated  39  16.0
Junior College graduated  80  32.9
University graduated 106  43.6
Graduate school graduated  17   7.0

Institution type
Public kindergartens  22   9.0
Private kindergartens 100  41.2
Public child-care center  59  24.3
Private child-care center  54  22.2
No answer   8   3.3

Total 243 100.0
Note. N = 228.    

Table 2
Reliability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Sub scales Elements (Item number) Cronbach’s α
Parenting competence  9 (27) .94
Self-system competence  5 (15) .96
Social competences  4 (12) .94
Total 18 (54) .97



99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nd Maternal Life Satisfaction 

심가치 공유와 같은 2개의 요인이 각각 8문항, 9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반자적 의식은 유

아교육기관의 각 주체들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 · 발달을 돕기 

위해 함께 돌보고 양육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핵심가치 

공유는 연대의식, 공공성 추구, 참여와 소통을 위한 환경, 기

관의 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방향을 함

께 모색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여 총점의 범위는 

17–85점이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공동체 인식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아

래 Table 3와 같다.  

연구절차와 자료 분석

연구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4주간이었으며, 참여대상 어

머니들은 P시에 소재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어

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총 4개의 기관을 지인을 통해 유형별

로 임의표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유

아 편으로 각 가정에 전달한 후 교사가 2차례에 걸쳐 수거하였

다. 총 350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75부(회수율 

78.5%)이었으며, 그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와 아버지가 답한 설문지, 직업 유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47부를 제외한 총 228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0.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어머니

의 삶의 만족도, 부모 참 역량,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각 하위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참 역량, 교육공동체 인식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되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비교를 위해 두 집단으로 나누

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자녀 

재원 기관의 유형 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

으로 넣어 분석하였는데, 기관 유형은 더미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 부모 참 역량,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을 제시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4에 제시하

였다.

Table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부모 참 역량 하위

요인들의 문항 평균점수는 양육 역량이 각각 4.18 (SD = 0.53), 

4.24 (SD = 0.55)이며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t = 0.94, ns). 자기

체계 역량은 각각 4.22 (SD = 0.65), 4.17 (SD = 0.64)이고 차이

가 없었다(t = -0.69, ns). 사회적 역량은 4.10 (SD = 0.56), 4.12 

(SD = 0.63)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 = 

0.19, ns).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요인별 문항 평균 점수는 동

반자 의식이 3.79 (SD = 0.76), 3.97 (SD = 0.67)로서 집단 간 차

이가 없었으며(t = 1.82, ns), 핵심가치 공유는 각각 3.57 (SD = 

0.77), 3.75 (SD = 0.75)이고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t = 1.73, 

ns). 삶의 만족도는 각각 5.02 (SD = 1.02), 5.01 (SD = 0.97)로 나

타났고 집단 차이가 없었다(t = 0.24, ns).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 참 역량(6점 척도), 유아교

육공동체 인식(5점 척도), 삶의 만족도(7점 척도)는 모두 평균

이 중앙값보다 높아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높게 지각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의 내용을 기초로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부모 참 역

량,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삶의 만족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부모 참 역량, 유아

교육공동체 인식, 삶의 만족도 각 하위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상관계수는 .20∼.85와 .25∼.79의 범

위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부모 참 역량의 하위요인

인 양육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과 각각 r = .37 (p < 

.001), r = .52 (  p < .001), r = .52 (  p < .001)의 상관이 있었으며,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하위요인인 동반자 의식, 핵심가치 

공유는 각각 r = .26 (  p < .01), r = .27 (  p <.01)의 상관이 있었

다. 직업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는 부모 참 역량의 하위요인

인 양육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과 각각 r = .43 (  p < 

Table 3 
Reliability of the Awaren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Scale

Sub scales Item number Cronbach’s α
Sense of partnership  8 .97
Sharing core values   9 .97
Total 1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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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r= .41 (  p < .001), r = .52 (  p < .001)의 상관이 있었으며,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하위요인인 동반자 의식, 핵심가치 공

유는 각각 r = .41 (  p < .001), r = .49 (  p < .001)의 상관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

공동체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취업모 

보다 비취업모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공동체로 인식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더 뚜렷

함을 알 수 있다. 

모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참 역량,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영향력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의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에, 먼저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및 자녀 재

원 기관유형 변인들의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업유무

별로 세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여부를 F 검증하였

다. 그 결과 비취업모의 경우에 학력에 따라서만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차이(F = 4.20, p < .01)가 있었으므로 비취업모에 대

해서만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공차범위가 취업모는 .28

∼.37이며 비취업모는 .29∼.91로서 공차가 0–1 사이이고, VIF

는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참 역량, 유

아교육공동체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Table 6과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Sub-Variables  by Employment Status  

Variables

Unemployed (n = 130)

1 2 3 4 5 6
Employed (n = 98)

1. Parenting competence — .77*** .69*** .33*** .34*** .43***

2. Self-system competence .74*** — .70*** .25** .33*** .41***

3. Social competences .74*** .79*** — .30*** .36*** .52***

4. Sense of partnership .26** .21* .20* — .79*** .41***

5. Sharing core values  .29** .26** .21* .85*** — .49***

6. Life satisfaction .37*** .52*** .52*** .26** .27** —
*p < .05. **p < .01. ***p < .001.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waren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Variables

Employed
(n = 98)

Unemployed
(n = 130)

tM SD M SD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Parenting competence 4.18 0.53 4.24 0.55  .94
Self-system competence 4.22 0.65 4.17 0.64 -.69
Social competences 4.10 0.56 4.12 0.63  .19

Awar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Sense of partnership 3.79 0.76 3.97 0.67 1.82
Sharing core values  3.57 0.77 3.75 0.75 1.73

Life satisfaction 5.02 1.02 5.01 0.97  .24

Note. All statistics were not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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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취업모의 경우, 부모 참 역량 변인인 자기체계 역

량(β = .38, p < .05)과 사회적 역량(β = .32, p < .05)이 유의한 설

명력을 보였으며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총 34.5% 이었다(F = 

9.70, p < .001). 따라서 취업모의 자기체계 역량과 사회적 역량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학력을 통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

과,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대

해 총 41.5%(F = 14.57, p < .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하위요인들 중 

부모 참 역량의 사회적 역량(β = .30, p < .01)과 유아교육공동

체 인식의 핵심가치 공유(β = .27, p < .05)가 삶의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직업유무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역량이 유의한 영

향 요인이며, 취업모는 부모 참 역량 요인만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부모 참 역량과 유

아교육공동체 인식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유아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의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료로 분석된 전체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유아

교육공동체 인식 및 삶의 만족도는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으

로 높게 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 참 역량, 유아교육공동

체 인식의 수준은 Chung과 Kyun (2014), Chung 등(2016)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경

향도 Chung과 Kyun (2014)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

의 만족도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이 연령대

의 자녀를 두어 초기 부모기에 속하는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역할 혼란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크게 낮지 않음을 

말해준다.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삶의 만족도가 부모 자신의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애정적 양육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

록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

니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인과 가정, 유아교육기관 차

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nd Awaren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on 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2 F
Employed

Constant  .73
Parenting competence -.40 -.21 -1.47 .345  9.70***
Self-system competence  .59  .38  2.44*
Social competences  .58  .32  2.20*
Sense of partnership  .24  .18  1.14
Sharing core values   .03  .02   .14

Unemployed
 
 
 
 
 
 
 

Constant  .28
Education level  .14  .13   1.73 .415 14.57***
Parenting competence  .18  .10   .80
Self-system competence -.02 -.01  -.10
Social competences  .47  .30   2.88**
Sense of partnership .13  .09   .79
Sharing core values   .34  .27   2.22*

*p < .05. **p  < .01.***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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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G. H. Kim (2011)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어린 자녀를 둔 초기 부모기에 

있는 어머니들은 역할 혼란이나 양육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

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업으로 인해 돌봄의 

시간마저 부족하므로 양육에 부담감이 많은 점은(N.-H. Kim, 

Lee, Kwak, & Park, 2013; Yang & Shin, 2011) 삶의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업을 통해 경

제적인 보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

는 성취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G. H. Kim, 2011), 소득

의 증가로 삶의 질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어(Rogers & Deboer, 

2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결과도

(Ka, 2006; H. S. Lee, 2000) 있다. 앞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에 대한 더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직업유무의 영향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어머니는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부모 

참 역량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Chung과 Kyun 

(201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비록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 

결과이나 공동체 의식은 삶의 만족도와도 상관이 있다는 Yuh 

(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부모 참 

역량이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보다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이 더 

높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 참 역량

의 개념은 부모 역량을 측정하지만 그동안 주 관심 대상이었

던 양육 역량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해 한 개인

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까지를 포괄하

는(Chung & Choi, 2013) 것이다. 따라서 부모 참 역량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질적 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어머니의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은 자녀를 보내

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공동체적 특징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므로, 동일한 내적 변인인 부모 참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직업유무별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면,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공동체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었고, 부모 참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

하지 않았다. 취업하지 않고 자녀양육에 많은 힘을 쏟는 어머

니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로워 유아교육기관에서 주중에 실

시하는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훨씬 많아진다. 이러한 기회는 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중요한 일

부로서 이를 보다 의미 있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높인다. 따

라서 비취업모가 유아교육기관을 공동체로서 인식하는 정도

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이 취업모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에 직장은 자신과 사회를 연

결하는 통로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주어(Chin, 2003) 일상

적으로 공동체적 집단생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비

취업모는 자녀가 재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이 공적인 공동체 경

험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 될 수 있어, 두 경우에 공동체 경험

은 어머니에게 주는 의미와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이는 두 집단 

간에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정도

가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기관 활동참여의 기

회 정도와 공적 공동체 경험의 의미성 정도 등이 작용하여 비

취업모의 유아교육공동체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은 취

업모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어머니의 직

업유무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정책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결과, 즉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

요하게 고려하는 점에 있어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기관의 

‘보육정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K.-S. Kim, Kim, & Lee, 

2012)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종종 뉴스화 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어머

니의 삶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더욱 그 실천의 필요

성이 높고, 직업유무별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이는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은 부모 참 역량 하위요인인 사회적 역량이며, 이는 

두 집단에서 모두 삶의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 변인이었

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과 역할 상의 

어려움 때문에 양육 역량 변인이 가장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회적 역량

이 유의한 영향 변인인 점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역량, 즉 한 사회인으

로 잘 기능하며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의 영향을 많이 받

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

한 역량 중 하나로 지적된 사회적 역량은(Rychen & Salganik, 

2001, 2003) 어머니의 만족스런 삶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삶의 만족도는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애정적 양육행동,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신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동시에 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라고 할 때,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와 그들 어머니의 행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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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 추구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교육 활동 시에 주로 

다루고 있는 양육 역량(Gilmore & Cuskelly, 2008; Na & Moon, 

2001; Rha, Kim, & Ahn, 2005) 이상으로 어머니들의 사회적 역

량 증진 관련 내용을 강조하여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외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서로 달랐다. 취업모는 또 다른 부모 참 역량 요

인인 자기체계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

취업모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요인인 핵심가치 공

유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모의 경우에 유아

교육기관을 교육공동체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취업모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비취업모가 갖는 공동체 경험의 중

요성을 재확인해준다. 특히,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중 어머니

가 유아교육기관 구성원과 기관의 운영 철학과 방향 등에 관

한 핵심가치를 공유(Chung et al., 2015)한다는 인식이 높을수

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점은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부모

교육의 개별화 방안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교육공동체 인식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비취업모에 비해 

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함으로 인한 결과

일 수 있으므로, 비취업모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공동체를 경

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부모 참 역량과 유아교

육공동체 인식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직업유

무별로 비교해보면 영향 변인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직업유무별 표집수가 다소 적고 어머니의 직

업 종류, 직업 만족도 등 더 구체적인 직업 변인을 다루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의 결과는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

발 시에 고려해야 할 내용요소와 구성 방향 및 어머니 직업유

무별 개별화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어

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변인의 영향과 함께 직업

유무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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